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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리조트부문(대표 정금용)이 운
영하는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IT 어트랙션
‘슈팅 고스트’를 19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실내에서 승용물을 타고 이동하면서 유
령들이 360도 화면에 나타나면 진동 총을
쏘는 슈팅형 라이드다. 한 번에 4명이 약
2분30초간 체험이 가능하며, 점수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키 110cm 이상이
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슈팅 고스트’
는 엔토소프트, 상화 등 국내 유망 중소기
업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했다. 에버랜드는
향후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으로 IT 기술이
가미된 새로운 체험요소들을 늘려 IT 테마
파크로 발전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롯데호텔제주는 신규 놀이시설 ‘키즈로
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상담해 주는 ‘ACE 클럽’을 새로 오픈했다.
풍차라운지 뒤편에 조성한 키즈로지는 숲
속 음악회를 콘셉트로 울창한 나무들 사이
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리듬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롯데호텔제주의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프론트 데스크 옆에 오픈
한 ‘ACE 클럽’에서는 호텔 전문 레저 엔터
테이너 ACE(Active & Creative Enterta
iner)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대
1로 제주 레저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준
다. 호텔서 운영하는 환상숲 곶자왈 체험,
잠수 제트보트, 드레스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에버랜드 IT어트랙션 ‘슈팅고스트’론칭

롯데호텔제주,키즈로지·ACE클럽오픈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대명 오션월드｜야심작 ‘더블스핀·더블토네이도·파라오 메이즈’ 오픈

지난 일요일 밤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급
상승 검색어)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한 SBS ‘런닝맨‘에서 이광수와
짝을 이룬 제니가 워터파크의 호러 어트랙
션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대 위의 걸크러시
한 이미지와 달라 큰 화제를 모은 것. 미션
의 주요 무대였던 워터파크 호러 어트랙션
도 덩달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제니가 눈
물 글썽일 정도로 겁에 질렸던 호러 어트
랙션은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이번 여름 시즌에 맞춰 야심작으로 내놓은
’파라오 메이즈‘이다.

뀫여름 신규 삼총사, 더블스핀·더블토네이도·파라오메이즈
2일 오픈한 ‘파라오 메이즈’는 국내 워터

파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호러존과 거울
미로존이 있는 공간이다. 물놀이 시설에서
공포체험을 할 수 있는 호러존은 기존 워
터파크의 통념을 깨는 색다른 시설이다.
‘런닝맨’에서 블랙피크 지수가 유재석과
함께 통과했던 거울미로존은 거울 반사를

통해 통로를 숨긴 미로 체험 공간이다.
파라오 메이즈의 특징은 공포체험이나

미로체험을 한 후 위로 이동해 슬라이드
어트랙션도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
한 점이다. 이곳에서 만나는 슬라이드가
바로 새로 도입한 더블스핀과 더블토네이
도이다.

더블스핀은 4인승 봅슬레이형 워터 슬
라이드로 고속주행이 특징이다. 스키 대회
전에서 착안한 곡선 코스에서 원심력과 중
력 가속도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157m
구간을 90도 벽면주행, 시속 60km의 초고
속 플라잉으로 질주한다.

더블토네이도는 4인승 클로버튜브를 탑
승하고 대형 깔대기 형태의 토네이도 구간
을 통과하는 슬라이드이다. 총길이 146m
이고 토네이도 구간에 진입 시 최대 240도
dml 초대형 스윙을 연속 두 번 체험할 수
있게 설계했다.

뀫힙합콘서트, DJ클럽파티, 비키니 콘테스트까지
새로운 어트랙션과 함께 여름 시즌에

오션월드에서 주목할 것은 다양한 공연이
다. 요즘 워터파크에서는 물놀이 시설과
함께 방문객들이 여름 축제 분위기에 한
껏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이벤트 프
로그램이 필수이다. 대명 오션월드는 그
동안 다양한 아이디어의 공연으로 정평이
나 있다. 올해도 힙합 콘서트부터 DJ 클
럽파티, 개그콘서트까지 공연 프로그램이
화려하다.
우선 28일부터 8월4일, 8월11일, 8월14일
등 총 10일간 오후 3시부터 오션월드 파도
풀 무대에서는 ‘2018 클럽인오션’ 공연이
열린다. 래퍼 도끼, 넉살, 이로한(배연서),
딥플로우, 우원재, 마이크로닷 등 힙합 뮤
지션qnxj 홍진영, 자이언티, 유브이(UV),
마이티마우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

의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민다.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스페셜 DJ들이 EDM, 힙합음
악으로 풀사이드 파티를 진행한다.

또한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일 오션
월드 파도풀무대와 서핑마운트 무대에서
는 ‘오아시스쇼’를 진행한다. 오션월드 라
이프 가드들의 다이빙쇼와 오션걸스의 커
버댄스, 파도풀 클럽 DJ 공연을 실시하고,
야외존 전역을 삐에로가 돌아다니며 퍼포
먼스를 벌인다.

7월21일과 8월18일 오후 3시에는 오션
월드 파도풀 무대에서 윤형빈 등 개그맨들
의 현장 버라이어티 개그쇼 ‘코미디스타’
가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 14일에는 총 상금 1200만원의
‘오션월드 비키니 콘테스트’도 열린다. 올
해로 7회를 맞는 여름시즌의 대표적인 모
델 선발 콘테스트로 비치웨어 런어웨이 및
장기자랑, 초대가수들의 축하공연, 관객들
과 레크레이션을 통한 경품행사 등이 펼쳐
진다.

한편, 오션월드는 10월 9일까지 수도권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이용전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이용이 가
능하며 1명이 5석까지 예약할 수 있다. 자
세한 탑승지점과 시간표는 홈페이지 셔틀
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이용 날
짜에 따라 노선은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니울린 ‘호러어트랙션’ 얼마나무섭기에?
호러존·거울미러존등신개념체험공간
더블스핀·더블토네이도타고고속주행
힙합콘서트·비키니콘테스트이벤트도

대명 오션월드가 여름시즌에 맞춰 야심차게 내놓은 신규 어트랙션 더블스핀. 스키 대회전 종목에서 착안해 곡선코스의 원심력과 중력가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오션월드는 더블스핀과 짝을 이루는 슬라이
드 어트랙션 더블토네이도, 그리고 워터파크에선 이채로운 색다른 공포·미로 체험 시설 ‘파라오메이즈’을 올 여름에 신규 오픈했다. 사진제공｜대명레저산업

워터파크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파라오메이즈의 호러존(왼쪽)과 거울미로존 사진제공｜대명레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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